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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아직도 구시대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기보수가 문제로, 개별 사정에 따라 정기보수를 진행하면 하등 문제가 될 소지가 없으나 약속이라도 한 듯 집단적인 

가동중단을 반복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것이니 무조건 집단적인 가동중단이라고 몰아부칠 수는 없으나 

외견상 보았을 때 동시다발적인 정기보수를 순수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종종 정기보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내 석유화학기업들과 같이 일상적으

로 가동중단을 집중 실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러 가지 사정상 집중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유독 정기보수를 동시에 실시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예전에는 2-3년에 한번

씩 실시하는 나프타 크래커도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일시에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고, SM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시다발적인 가동중단이 일상화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이 정기보수를 집중시키는 것은 공급부족을 유발시킴으로써 현물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생산능력이 남아돌아 공급과잉이 불가피하지만 정기보수를 통해 수급타이트가 유발되면 약세를 보이던 현물

가격이 상승 또는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초에 80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SM 현물가격이 

2월 말 1000달러에 육박한 것도 정기보수 집중 때문일 

것이다. 에틸렌이 900달러를 넘어섰다고는 하나 원료 투

입비중이 절대적인 벤젠 가격이 600달러 중반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강세를 지속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정기보수 집중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

이 없다.

SM의 원료 원단위 에틸렌 0.3에 벤젠 0.7을 고려하면 SM의 원료코스트가 730달러를 조금 넘어 마진이 230달러를 

상회함으로써 중합코스트 150달러를 고려하면 수익이 톤당 80달러에 달하고 있다. 석유화학 불황이 심각해 적자가 일

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국내 SM 플랜트 8기 중 6기가 정기보수를 집중하지 않고 분산해 실시한다면 SM 가격이 970달러 수준의 강세

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PS, ABS 등 다운스트림이 불황을 거듭해 심각한 적자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SM이 얼마나 강세인지 판단될 것이다.

하지만, SM 플랜트의 정기보수에 맞추어 에틸렌 크래커를 가동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벤젠 플랜트의 정기보수를 실시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동시다발적인 정기보수 실시가 과연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원료 에틸렌 및 벤젠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정기보수가 일시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

을 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기보수가 마무리되면 폭락세를 면치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예전같이 석유화학 시장 전반에서 수급타이트 현상이 강할 때는 정기보수를 집중시킴으로써 현물가격 상승을 유발하

고 다시 석유화학 시장 전반으로 파급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오늘날과 같이 전반적으로 공급과잉이 유발될 때는 정기

보수 집중이 곧 가격급등으로 이어지고 수익성 또한 개선할 수 있다는 공식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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